
인디고 염색과 이사틴 

 

인디고(indigo)는, 원래 식물염료로서 마디풀(또는 쪽풀)빛(쪽빛, indigo blue 

or dark blue)을 물들여 왔는데, 1880년에 독일의 바이엘(Baeyer)에서 인공적으

로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. 그런데 이 인디고·블루는 인공적으로 합

성되기 이전에도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, 일본을 방문한 영국 화

학기술자가 “저팬·블루(Japan blue)”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. 

인디고의 화학구조는 인디칸의 이량체(二量體 : 같은 분자가 2개 중합된 

물질)로서, 이 “인디칸”은 “인독실”로 만들어지고, “인디칸”의 중합으로 “인디

고”가 만들어진다. 합성염료로서의 인디고는 전성시대를 거쳐, 오늘날 블루

·진즈를 계속해서 장기간 히트칠 수 있게 하고 있다. 

인디고는 산화발색형(酸化發色型)염료인데, 산화가 더욱 진행되면 “이사틴”

이라고 하는 황색 또는 갈색조의 적황색 결정성 화합물이 된다. 

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, 바다에서 사는 새우의 

일종은 아주 어린 시절에 물 속에 있는 곰팡이의 균류(菌類) 때문에 죽는 경

우가 많은데, 그 중에는 이들 균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여 살아남는 것이 

있어,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새우의 몸 위에 붙어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분

비하는 물질이 곰팡이 균류의 증식(增殖)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

실을 알아냈다. 이 박테리아의 분비물에 “이사틴”성분이 들어 있어 어린 새

우는 박테리아의 보호를 받으며, 물 속에서 살수 있다는 사실이 구명되었다. 

블루·진즈에서는 염소계(鹽素系)산화제로 케미칼·워시(chemical wash)를 

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때에도 “이사틴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. 

그래서 “이사틴”에 의한 오염으로 볼 수 있는 황변화가 일어난다. 그런데 

“이사틴오염”으로 흰색 천에 황색이 염착되면 쉽게 빠지지 않는다. 최근 시



중에는 새로 구입한 진즈를 강력한 산화제로 처리함으로써, 오래 입어 낡은 

것처럼 색이 바래는 경우에 “이사틴 오염”도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. 

또한 “이사틴”은 “파킨스 병(Parkinson's disease : 뇌의 변성(變性)질환으로서 

손발이 떨리거나 굳어지는 병)” 등에도 유효 가능성이 엿보여 많이 실험되고 

있다고 하며, 이 황색 물질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. 예로부터 쪽

빛으로 물들인 옷은 곰팡이가 피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

“이사틴”때문인지도 모른다. 


